
39

한국응급구조학회지 제 19 권 제 2 호, 39 ~ 49 (2015. 8) 

Korean J Emerg Med Ser Vol. 19, No. 2, 39 ~ 49 (2015. 8)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SSN 1738-1606 (Print)

ISSN 2384-2091 (Online)

http://dx.doi.org/10.14408/KJEMS.2015.19.2.039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이 지각한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박정미
1*

·김수민
2

1
대한응급구조사협회, 

2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Comparison of paramedic image and its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Jeong-Mi Park
1*

·Su-Min Kim
2

1Kore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sociation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i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aramedic image and its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Methods: From September 18 to 26, 2013,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universities students by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paramedic image score was 4.22 for paramedic students and 3.89 for non-paramedic 

students. The paramedic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paramedic image than the non-paramedic 

students. Among three subcategories of paramedic image, professional image was selected as the most 

positive factor. The determinants of paramedic image differed between the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The mean subjective determinants score showed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determinants for both student group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actical strategies are needed to promote a 

positive paramedic image among non-paramedic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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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

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일정한 범위 안

에서 현장과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

처치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종이자 응급의료종

사자인 응급구조사가 1995년부터 양성되기 시작

했으며[1], 병원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응급처치 역

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의 길지 않

은 역사를 가진 응급구조사 직종은 시간적인 제약

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직업이미지를 구축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2].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에는 

직업적인 존경심, 문제해결능력과 통찰력, 혁신, 

확고한 지적인 내용, 창작과 창조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 이미지는 태도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

는 가치와 직업에서 나타나는 인상으로 직업에 대

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일의 성과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정보

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가능한 속성이 있으므로 의사결정과 행동결

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을 감안해 볼 때, 응급구조사의 직업이미지도 응

급의료서비스의 질과 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응급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스스로가 가

지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

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의 

전문적 발전과 응급구조사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이미지 제고는 중요하므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응급구조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4,5]와 응급구조학과 학생

[6,7]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미지 정도를 파악

하는 기초단계에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중등

교사[8]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응급구조학

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시각에 대한 응급구조

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비교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구조사 자신의 발전과 타인이 보는 응급구

조사의 이미지 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

으며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직업이미

지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3]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

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응급구조

사의 직업이미지를 이해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한다.

2)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이 지각한 

응급구조사 이미지를 항목별로 비교한다.

3)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이미지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4)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응급

구조사의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을 비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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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타 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

미지 결정요인을 비교·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 K대학교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였

으며, 총 150부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146부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3. 연구도구

1) 응급구조사 이미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Yang[9]의 도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30개 문항의 도구를 54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 3인을 통해 문항

을 정리하였으며 전문적 이미지 8문항, 사회적 이미

지 10문항, 개인적 이미지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Yang[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0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940였다.  

2)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본 연구는 Yang[9]의 이미지 결정요인 도구를 

응급구조사에 대한 용어로 수정하여 54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 3인을 통해 문

항을 정리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

구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

구조사의 이미지 결정요인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9]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0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

지는 기술통계, t-test와 ANOVA, 사후비교 검정

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항목별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

미지 결정요인은 평균, 표준편차와 순위로 기술 

통계하였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

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

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값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응

급구조학과 학생은 45.9%, 남자는 55.4%, 타 학

과는 공학계열 22.6%, 인문사회계열 19.9%, 보건

계열 6.8%, 예체능계열 4.8%이었다. 학년은 1학

년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중 119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8.2% 정도에 그쳤다.

응급구조사의 전체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

생과 타 학과 학생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

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01),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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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t/F
p

(Scheffe)

Department
Paramedic 67 (45.9) 4.22±0.43

18.400 ＜.001
Non-paramedic 79 (54.1) 3.89±0.48

Professional

H&SS* 29 (19.9) 3.99±0.44a

5.171
.001

(b＜e)

Engineering 33 (22.6) 3.80±0.47b

Public health 10 ( 6.8) 3.86±0.51c

FA&PE† 7 ( 4.8) 4.04±0.55d

Paramedic 67 (45.9) 4.22±0.43e

Gender
Male 81 (55.4) 3.98±0.48

3.368 .069
Female 65 (45.5) 4.12±0.48

Grade

Freshman 68 (46.6) 4.07±0.54

.242 .867
Sophomore 39 (26.7) 4.02±0.41

Junior 30 (20.5) 4.00±0.45

Senior 9 ( 6.2) 4.12±0.50

119 call
experience 

Yes 20 ( 8.2) 4.01±0.56
.116 .734

No 126 (91.8) 4.05±0.47
*H&SS: Humanities & social science
†FA&PE: Fine arts & physical education

Table 1. Images of paramedic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이미지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3.80점), 응급구조

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이미지 점수(4.22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

별, 학년별, 119 신고 경험 유무에 따른 응급구조

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항목별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비교

항목별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전체 평

균 은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

이 4.22점이었고, 타 학과 학생은 3.89점으로 나

타났다.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하부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7점), 그 다음

이 사회적 이미지(3.97점), 개인적 이미지(3.7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5점)였

으며, ‘응급구조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43점),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

고 있다’(4.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잘한다’(4.67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응급구조사는 숙련된 전문

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61점)였는데 타 학과 학

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2

점)가 가장 높았고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4.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긴장의 연속이다’(4.29점)였

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

타낸 항목은 ‘응급구조사는 신속하다’(4.51점), ‘응

급구조사는 긴장의 연속이다’와 ‘응급구조사는 책

임감이 강하다’(4.43점)였고, 타 학과 학생의 경우

에는 ‘응급구조사는 힘든 직업이다’와 ‘응급구조사

는 긴장의 연속이다’(4.18점)였고, 그 다음이 ‘응급

구조사는 신속하다’(4.09점) 순이었다.

개인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모두 ‘응급구조사는 

적극적이다’(4.13점)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

여했고, 그 다음으로 ‘응급구조사는 믿을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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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Paramedic students
(n=67)

Non-paramedic
students
(n=79)

Total

M±SD Ranking M±SD Ranking M±SD Ranking

Professional
image

Paramedics are skillful in CPR*. 4.67±0.61 1 4.19±0.76 6 4.41±0.74 4

Paramedics are expert in their 
professional skills.

4.61±0.54 2 4.28±0.76 4 4.43±0.69 2

Paramedics are necessary. 4.60±0.57 3 4.52±0.59 1 4.55±0.59 1

Paramedics hav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4.55±0.58 4 4.30±0.70 2 4.42±0.66 3

Paramedics are doing valuable and 
heartwarming things. 

4.55±0.55 4 4.29±0.71 3 4.41±0.66 4

Paramedics are always put their 
patients life first

4.42±0.89 9 4.27±0.81 5 4.34±0.85 6

Paramedics are  a patron of 

patient’s life.
4.33±0.61 11 4.15±0.68 9 4.23±0.65 10

Paramedics are mastery on the first 
aid.

4.42±0.78 9 3.95±0.90 13 4.16±0.88 12

Subtotal 4.51±0.42 4.24±0.51 4.37±0.49

Social
image

Paramedics are doing hardworking 
jobs.

4.33±0.58 11 4.18±0.79 7 4.25±0.71 9

Paramedics have promptness. 4.51±0.56 6 4.09±0.72 10 4.28±0.68 8

Paramedics are under the 
continuous of tension.

4.43±0.58 7 4.18±0.79 7 4.29±0.72 7

Paramedics are strong in 
responsibility.

4.43±0.55 7 4.06±0.74 11 4.23±0.69 10

Paramedics are very devoted. 4.16±0.86 18 3.85±0.83 17 3.99±0.86 16

Paramedics have high level of social 
status.

2.48±0.70 24 2.58±0.81 24 2.53±0.76 24

Paramedics are a guardian angel. 4.21±0.68 17 3.92±0.84 14 4.05±0.79 16

Paramedics have pride on their job. 4.33±0.68 11 3.89±0.76 15 4.09±0.76 14

Subtotal 4.11±0.38 3.84±0.49 3.97±0.46

Personal 
image

Paramedics are cooperative. 4.07±0.70 18 3.44±0.85 23 3.73±0.85 22

Paramedics are trustworthy. 4.28±0.59 15 3.89±0.87 15 4.07±0.79 15

Paramedics are taking up the 
running.

4.07±0.74 19 3.71±0.81 18 3.88±0.80 19

Paramedics are cool person. 4.24±0.74 16 3.68±0.88 20 3.94±0.87 18

Paramedics are very active. 4.33±0.63 11 3.96±0.79 12 4.13±0.75 13

Paramedics have friendly attitude. 4.00±0.85 21 3.61±0.82 21 3.79±0.86 20

Paramedics are altruistic. 3.91±0.81 22 3.65±0.75 19 3.77±0.79 21

Paramedics are honest. 3.81±0.85 23 3.54±0.74 22 3.04±1.08 23

Subtotal 3.98±0.53 3.63±0.53 3.79 ±0.56

Total 4.20±0.39 3.90±0.45 4.04±0.46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2. Paramedic image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N=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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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Paramedic 
students
(n=67)

Non-paramedic
students
(n=79)

Total

M±SD Ranking M±SD Ranking M±SD Ranking

Subjective
factor

Trustworthy of paramedic 4.22±0.69 3 4.06±0.79 5 4.14±0.75 4

Direct contact of paramedic 4.16±0.75 4 3.89±0.96 9 4.01±0.88 8

Kindness of paramedic 4.06±0.73 10 3.92±0.79 8 3.99±0.77 10

Promptness of paramedic 4.12±0.64 7 4.22±0.67 1 4.17±0.66 2

Paramedic's consideration of 
patients' condition

4.16±0.64 4 4.15±0.78 2 4.16±0.72 3

Paramedic's sacrifices and 
service mind

4.07±0.70 9 4.10±0.81 4 4.09±0.76 6

Role of paramedic 4.25±0.65 1 3.99±0.79 6 4.11±0.74 5

Activeness of paramedic 4.24±0.69 2 4.15±0.76 2 4.19±0.74 1

Subtotal 4.16±0.51 4.06±0.59 4.10±0.56

Systematic
factor

Uniform of paramedic 3.97±0.71 11 3.44±0.93 13 3.68±0.88 12

Paramedic's conditions of
employment 

3.94±0.83 12 3.61±0.91 11 3.76±0.89 11

Shift  system of paramedic's 
duty

3.16±0.97 15 3.28±0.94 14 3.23±0.96 14

Academic qualification of 
paramedic

3.54±0.80 14 2.77±0.01 15 3.12±0.99 15

Subtotal 3.65±0.54 3.27±0.57 3.44±0.59

Media
factor

Described in teleplay 4.12±0.86 7 3.96±0.83 7 4.03±0.85 7

Described  in newspaper 
account

4.16±0.73 4 3.89±0.89 9 4.01±0.83 8

Self-image of paramedic 3.75±0.72 13 3.59±0.88 12 3.66±0.82 13

Subtotal 4.01±0.58 3.81±0.64 3.90±0.62

Total 3.94±0.42 3.71±0.46 3.82±0.46

Table 3. Image determinants of paramedic between paramedic and non-paramedic students 
(N=146)

다’(4.28점)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

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4.55점)였고 그 다음은 

‘응급구조사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4.43

점)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

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2.53점)였으며 

그 다음이 ‘응급구조사는 정직하다’(3.04점)였다. 

문항별로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들의 

이미지 점수의 순위를 볼 때 1~4순위 정도의 차이

는 있었으나 5순위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응급

구조사는 응급처치의 달인이다’와 ‘응급구조사는 

협조적이다’라는 항목이었다. 

3.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점수는 3.82점으로 나타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3.94점, 타 학과 학생은 3.71점으로 나타났다. 응

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을 영역별 점수를 보면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4.10점), 매체적 요

인(3.90점), 제도적 요인(3.44점) 순으로 나타났

다.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응

급구조사의 적극성(4.19점)이었으며, 응급구조사

의 신속성(4.17점), 응급구조사의 환자입장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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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amedic 
students

Non-paramedic
students t p

M±SD M±SD

Image of
paramedic

Professional image 4.49±0.42 4.19±0.51 14.160 ＜.001

Social image 4.12±0.38 3.80±0.51 17.181 ＜.001

Personal image 4.05±0.60 3.69±0.54 15.094 ＜.001

Total 4.22±0.43 3.89±0.48 18.400 ＜.001

Image
determinants

Subjective  factor 3.87±0.51 4.06±0.59 1.205 .274

Systematic factor 3.65±0.54 3.27±0.57 16.568 ＜.001

Media factor 4.01±0.58 3.81±0.64 3.688 .557

Total 3.94±0.42 3.71±0.46 9.052 .003

Table 4. Difference of paramedic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between paramedic and non 
paramedic students                                                                     (N=146)

(4.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응급구조사의 역할(4.25

점)이었으며, 응급구조사의 적극성(4.24점), 응급

구조사의 신뢰성(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타 학

과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의 신속성(4.22점)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급구조사의 환자에 대

한 배려와 응급구조사의 적극성(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높은 점

수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의 복장(3.97점)이었

으나 타 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근무환경(3.61

점)이었다.

매체적 요인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높은 점

수를 보인 항목은 신문 상에 나타난 기사(4.16점)

였고, 타 학과 학생은 TV에 표현된 응급구조사

(3.96점)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들의 결정요

인을 볼 때 대체로 1~2순위의 차이가 있었으나 5

순위 이상차이를 보인 항목은 5개 항목이었는데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

은 응급구조사의 직접 경험과 응급구조사의 역할, 

응급구조사 관련 기사 항목이었고, 타 학과 학생들

에게 높은 점수를 보인항목은 응급구조사의 신속

성과 응급구조사의 희생과 봉사정신 항목이었다.

이미지 결정요인의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인 항목은 응급구조사의 학력(3.12점)이었고, 

그 다음은 응급구조사의 교대근무(3.23점), 응급

구조사의 자아상(3.66점) 순이었다.

4.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

의 응급구조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

정요인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

조사의 이미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응급

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001). 하위 영역인 전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와 개인적 이미지 모두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p< .001).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

조사 이미지 결정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3), 세부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제도적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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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5점 만점에 4.04

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응

급구조학과 학생(4.22점)이 타 학과 학생(3.89점)

보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입학한 경우에

는 학과 선택에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연구[7]

에서 볼 때,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

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려한 교과목 활동이

나 교내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타 학과 학생들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응급

구조학과 학생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종에 대한 생소한 영역이나 

직접적인 접촉의 부재로 인한 것이 주요인으로 생

각된다. 중등교사나 일반시민들이 지각하는 응급

구조사 이미지가 각각 7점 만점 중 5.68점과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난 결과들[8,10]을 볼 때, 

대학생보다는 일반인이 인지하는 응급구조사의 이

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등교사

나 일반시민이 대중적인 홍보매체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을 접하고 응급구조사

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급

구조사에 대한 이미지[5,11]는 5점 만점 중 3.25∼ 

3.27점으로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접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보건관련 종사자들에게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의 하부영역 중에서 전문

적이미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난 것은 응급의

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5]나 응급구조학

과 학생들의 경우[7]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전문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5]에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는 직업의식(4.49점)과 전문성(3.46점)이 높은 것

으로 보았으며 업무(3.43점)에도 높은 점수를 보

여 응급의료인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의식과 전

문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Hwang과 Uhm[7]의 연

구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의 전문 

성실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현장대응과 

사회적 리더의 역할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타 전문직종의 연구들[12-14]을 볼 때 전공학생들

이 가지는 해당 직종의 직업이미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Kim[1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

학생 역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타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문적 이미지 중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심폐소생술을 잘한

다’.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으

로 응급구조사의 핵심 역량부분에 대한 항목인 반

면 타 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

와 같이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의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응

급구조사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중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였는데 Yun 등[4]과 Han 등[5]의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라는 항

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Yi와 Oh[6]의 연구결과에

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미지는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개인적 이미지 중에서 ‘응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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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정직하다’ 항목이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는

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un 등[4]의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그러나 3차 의료기관내에 근무하는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경우[5]에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므로 향후 응급

구조사의 어떤 이미지가 정직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매체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가 

주관적인 사람들이 진실된 것으로 믿는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16]로서, 종합적인 경험의 결과에 의

해 형성되므로 고정관념처럼 잠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17]

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이미지 연

구[9,18]에서도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나 제도적 요인이 

매체적 요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은 본 결

과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간호사의 직종보다 응

급구조사라는 직종이 생겨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매체적 요인이 응급구조사

의 이미지에 더 작용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급구조사의 역

할, 응급구조사의 적극성, 응급구조사의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타 학과 학생들

은 응급구조사의 신속성과 응급구조사의 환자에 

대한 배려 항목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비중 

있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응급구조

사의 신속성과 환자에 대한 배려가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주요 요소임을 기억하고 또한 교과과정 내

에서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

조사의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

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

과 타 학과 학생간의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 제도적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간호과 학생

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연구[15]에서도 간호과 학생이 비간호과 학생들보

다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가지

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이 가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또한 요구된다.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가장 그 직업에 대한 이미

지를 형성한다[19]는 것을 보더라도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제도적인 요소

를 고려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응

급구조사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 마케팅 전

략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응급구조사 이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사 이미지 영역 중 응

급구조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타 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는 꼭 필요하다 등 일반적인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결정요인 점수는 응급구조

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응급구

조사의 적극성, 응급구조사의 신뢰성이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었고 타 학과 학생들은 응급

구조사의 신속성이 가장 높은 이미지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타 학과 학생

보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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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타 학과 학생들에게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높

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의 경우 학내

외 행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봉사를 통한 부단

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미지 

결정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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